
일본, 한국산부품 구매 확대키로
최근의 엔고 영향으로 일본기업의 한국산 자동차, 전자 및 기계부품 구매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다.

그러나 올들어 각종 부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일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 한국에

진출한 일본종합상사의 대일수출비중은 오히려 크게 떨어져 대일무역적자 개선에 전혀 도움을 주

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한국무역협회가 관련업계의 실사를 통해 조사한 바에

따르면 일본의 마쓰다자동차는 최근 상용차의 프레스

부품을 기아자동차 제품으로 대체한데 이어 엔진부품

등도 단계적으로 한국산으로 대체키로 했다.

일본디젤공업은 1 0톤이상 대형트럭의 계기반 부품을

삼성중공업 제품으로 대체했다.

후지쓰는 4메가 및 1 6메가 D R A M에서 현대전자에 발

주하고 있는 OEM 공급물량을 오는 9 7년부터는 6 4메

가 D R A M까지 확대할 계획이다. 후지쓰는 앞으로

D R A M분야의 공동개발노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

첨단제품은 후지쓰가, 중간제품은 현대전자가 개발한

다는 영역분담까지 세워놓고 있다.

일본 공작기계 메이커인 엔슈는 머시닝센터의 주물부품 및 가공기계고정용 대좌를 한국의 남북기

계와 태국등지의 현지업체에서 전체 수요의 3분의 1정도를 조달할 계획이다. 이들 부품은 한국산

이 K g당 1 8 0엔 정도로 일본산의 3 0 0엔보다 40% 정도가 싸다.

N E C도 월 1 0만개 규모로 삼성전자에서 4메가 D R A M을 구매해가고 있다. NEC의 영국자희사인

N E C세미콘닥스사가 삼성포르투갈에 반제품을 공급하면 삼성이 이를 완제품으로 가공, NEC에

다시 공급하는 것이다.

세계적 기계메이커인 화낙사도 최근 기계제작용 주물 전량을 해외에서 조달키로 하고 기존 수입선

인 한국과 중국은 물론 대만까지 조달선을 넓히고 있다. 화낙이 해외조달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

납기안정과 함께 품질불량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.

이같은 움직임은 동남아에 투자진출한 일본기업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.

일본무역진흥회( J E T RO )가 아세안에 진출한 9 3 1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

사대상기업의 9 4 %가 부품조달선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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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업등록 일본종합상사의 수출
실적 (단위 : 100만달러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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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의 동남아 현지법인의 부품조달현

황과 향후 계획 (단위 : %)

현지 A S E A N 일본 N I E s 기타구 분

부품조달선비율

부품조달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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